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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탄 축하드립니다! 드디어 성탄입니다. 지난 몇 주 동안 성탄을 준비하고, 기다려왔습니다. 드디어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기쁘신가요? 행복하신가요? 아니면, 그냥 그저 그러신가요?

인생은 언제나 늘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죠.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기다립니다. 미래에 펼쳐질 꿈과 희망은 누구든지 기다립니다. 아니면, 누군가로부터 들려올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.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와 예감으로 무엇인가를 늘 기다립니다. 

부모들은 자녀들에게서 들려올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. 연인들은 서로에게 전해질 사랑의 소식들을 기다립니다. 가족 친지들에게서 들려올 뭔가 좋은 소식이 늘 궁금합니다. 그렇게 우리 인생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. 

그렇게 그 옛날 어둠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었습니다. 그렇게 우리들도 무언가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이 성탄을 준비했습니다. 

성탄은 단순히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한 아기,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. 그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를 온 세상이 이렇게 들떠서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은 아니죠. 세상은 압니다.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은 압니다. 하느님이 세상에 오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.

한 아기가 누워 있는 구유를 한 번 쳐다보십시오. 갓 태어난 세상의 모든 아기는 포대기에 싸여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통인데, 우리의 이 작은 아기는 차가운 구유에 누워있습니다. 구유는 먹이 통입니다. 먹이통!

이 구유는 누워있는 이 아기의 운명을 미리 예시하고 있습니다. 세상의 구원자, 우리 구세주의 모습입니다. 이 아기는 장차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게 됩니다. 세상의 양식, 모든 이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.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구세주 아기는 자신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렇게 먹이 통에 누워있습니다. 너무나 작고, 초라하고, 미약하고, 볼품이 없습니다.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는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 왔습니다.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.

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세주 탄생의 이야기는 세상에 전해지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 순간부터 인간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. 성탄을 통해서, 죽음은 삶으로 바뀌고, 죄인들은 구원 되었고, 슬픔은 행복이 되었습니다. 좌절은 희망이 되었습니다. 

이것이  2000년 전, 그 날 밤, 첫번째 크리스마스였고, 매년 다가오는, 그리고 바로 올해도 어김 없이 찾아온 크리스마스가 갖는 의미입니다.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.

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. 신앙이 아니면 믿기 힘든 이야기죠.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에,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.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잊고 살때가 많습니다.

구세주 탄생의 메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. 성탄과 더불어 비로소 우리가 구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.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.

“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!” 이것이 이천년 전 베들레헴에서의 바로 그 날 밤, 첫 성탄절 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성탄의 메세지입니다. 

아무 걱정 마시고, 어떤 상황에서든지, 늘 기쁘고 행복하게,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.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입니다. 

복잡하고 바쁜 시즌입니다. 즐겁게 지내세요. 캐롤도 신나게 부르고, 불도 다 켜고, 그리고 가족 친지들과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십시오. 그러면서,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,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메세지를 기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.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입니까!

성탄 축하 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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